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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여행이 어

려운 상황에서 무더위 속 조용히 나만의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남

원을 찾는 게 어떨까. 남원에는 지리산의 백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이 즐비해 여름철 여행지로 제격이다.

뱀사골 계곡은 반야봉(1천732ｍ)과 명선봉 사이의 울창한 수림지대

를 맑은 계류가 기암괴석을 감돌아 흐른다. 용이 떨어졌다는 탁룡

소를 지나 금포교를 건너면 병소, 뱀소, 병풍소 등 계곡의 비경이 줄

을 선다. 

수려한 산세와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일품인 구룡계곡은 또 

어떠한가.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구룡분소에서 구룡폭포까

지 4㎞에 이르는 이 계곡은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이면 아홉 마리용

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홉 군데 폭포에 한 마리씩 자리 잡고 노닐다

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구룡계곡은 크고 작은 바위와 맑

은 물, 이름 모를 산새와 야생화, 철없이 바쁜 다람쥐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남원시 산내면에는 삼한시대 마한(馬韓)의 별궁이 있었다고 한다. 

마한의 6대 왕이었던 효왕이 진한의 침략을 받자 지리산 자락으로 

피신했고, 이곳에 궁을 짓고 70여년간 권토중래하며 때를 기다렸다

고 한다. 개선동, 황나들이 등 주위의 지명들이 이러한 전설을 입증

한다. 

산내면에서 14㎞ 지점인 지리산의 반야봉 아래에는 달궁계곡이 있

다. 임금이 머문 이곳은 지리산 고지대 특유의 시원함은 물론, 운치

까지 더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 달궁 오토캠핑장도 시원

한 산촌의 낭만과 정취를 선사한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장은 전시관과 체험·

휴양시설로 꾸며져 있다. 전시관은 5D 써클 영상관을 비롯한 전시

시설과 지리산 자생곤충을 사육하는 곤충온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체험·휴양시설은 전국 최초의 트리하우스로 해발 600ｍ에 위치,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트리하우스는 지상 2ｍ 

나무 위에 편백으로 만들어져 숙면에 효과적이다. 피톤치드 향기가 

가득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적의 명소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남원 운봉에 있는 행정마을 서어나무숲에서는 자연이 간직한 아름

다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지리산 둘레길 제1구간에 있는 이 숲은 약 1천600㎡(500평)의 면적

에 평균 수령 200년 이상의 서어나무 100여 그루가 가족처럼 옹기

종기 모여 있어 남원만의 또 다른 힐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올여름 특별한 여행지를 찾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남원을 선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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